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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행결사로 대중과 호흡…역동적인 불교로 탈바꿈”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등 80여 명의 순례단이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출발한지 사흘째. 경북 칠곡에 들어서는 모습. 부상자도 많고 낙오자도 발생했던 힘겨운 시간이었다. 총 186km를 걸어 도착한 경북 상주 외서면, 감나무 가로수가 순례단을 맞이하고 있다. 

10월7일 동화사서 출발 

낙동강 따라 오르기 시작 

문경새재 넘어 남한강 

서울 봉은사 향해서…

불교중흥 멀지 않다

누구든지 함께 발원하고

화합하는 마음 ‘실천’

중생에게 다가서는 불교

중생을 끌어안는 불교

중생과 함께하는 불교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한국불교 넘어서

세계인류에 화두 던져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산중이나 경전 속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움직이고 실천하면서

중생과 손잡고 가야한다

그것이 만행결사의 참뜻

❶10월7일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대불전 앞마당에서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이어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

는 자비순례에 이름 올린 동참자들. 입재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순례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❷순례 13일차를 맞은 10월19일 결사대

중은 약 36km에 달하는 최장거리를 약 7시간 만에 완주했다. 충북 충주 숙영지에 도착해 하루 순례를 마감하는 회향식 모습. ❸10월

15일 불교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모여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학자들은 만

행결사가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한국불교를 만들어가겠다는 변화의 선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❹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18일째인 10월23일 양평 소노문 리조트에서 조계종 중앙종회 주최로 열린 대중공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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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월선원 만행결

사 자비순례 동참 

사부대중은 10월

12일 의성 낙단보 

마애사에서 법회

를 봉행했다. 

순례단을 긴장시

켰던 백두대간 이

화령. 순례단은 10

월17일 무사히 고

개를 넘어 경북권

에서 충북권으로 

들어섰다. 이화령 

정상에서 점심공

양을 하고 있는 순

례단.

상월선원 만행결

사 자비순례단이 

10월11일 구미 신

라불교초전지에 

도착해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

을 발원하는 아도

화상전 헌향제를 

봉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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